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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6항공여단

 1대대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7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면  자유  공간

C/JLOTS

7면  자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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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진 김민경

서울 하프 마라톤 큰잔치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는 '

제 1회 국제 관광 서울 하프 마라톤 큰잔치

(The 1st International Tourism Seoul Half

Marathon Festival)'가 지난 6월 3일 오전

9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1만 여명의 내외국인들이 참

가했으며 특히 주한미군 2사단소속 1000

여명의 카투사와 미군이 참가해 국제적 축

제잔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2사단장

소장 Russel L. Honore는 "우리 미군들도

한국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군들도 한국을 외국에 홍보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이밖에도 법무부 마라톤 동호회 회원 57

명과 1기관 1실천운동 등 '기초질서 지키

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DHL 코리아

마라톤 동호회 43명을 비롯한 전국의 30

여개 마라톤 동호회들이 참가해 우리나라

를 관광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기초질서부

터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함께 다지기도 했

다.

대회는 오전 9시 23.0975km를 달리는

하프코스 참가자들의 출발과 10분 간격으

로 10km, 5km 코스 참가자들이 나뉘어 출

발하면서 시작됐다. 마라톤 하기에는 약간

더운 감이 없지 않았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대회를 찾은 사람들은

내내 밝은 얼굴로 달리고 응원했다.

이 날 5km 부문에 이인제 민주당 최고

위원과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황영조씨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으며 조홍

규 한국관광공사 사장, 도영심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장, 김재기 한국관광협회 중앙

회장, 강숙자 의원, 이정근 매일경제신문

주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대회를 빛냈

다.

지체부자유자와 고령자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6.25 전쟁 당시 한쪽 다리를 잃은

차춘성 씨는 목발을 짚은 채 5km 코스를

완주해냈으며 시각장애인인 강성화씨

역시 하프코스를 무리없이 뛰어 많은 사

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90세 고령

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

한 성봉개 할아버지는 5km 코스를 완주

2면에 계속...

제 46 회 현충일 행사
제46회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

충원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

리는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입법, 사법부 요인, 김동신(金東信) 국방장

관 등 국무위원, 전몰군경 유가족, 시민 등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에 헌화

와 분향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추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

린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린 뒤 헌

화, 분향, 추념사, 헌화무, 현충의 노래 제

창 순으로 이어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유

족, 3부 요인, 각계 대표 등 5천 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거행된 제46회 현충일 추념식

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

선은 북·미간 관계개선과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다”면서 “어느 하나 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병행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

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불가능했을 것”이

라면서 “확고한 안보태세 속에 민주주의

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평화통일

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선열들과 영령

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덧붙

였다.

김 대통령은 이어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서울보훈병원을 방문, 입원중인

이강훈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와

6.25 전상자들을 위문했다.

또한  지방에서도 추념식이 이루어져

대전 국립묘지를 비롯해 각 지역 현

충탑이나 충혼탑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주관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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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신문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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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ChoiJoonY@usfk.korea.army.mil

하프  마라톤 1면에 이어...
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또한, 서울 남가

좌동에서 '담배꽁초 아저씨`로 불리는 박

병선씨는 머리에 '나만은 2002년 월드컵

맞이 기초질서를 꼭 지키자`고 쓰여진 삿

갓을 쓰고 달리며 이채로운 광경을 연출했

으며 2002 월드컵 홍보사절 유태풍군은

축구공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5km를 완주

하기도 했다.

5㎞ 건강마라톤을 뛴 이인제 최고위원

은 "올해 한국 방문의 해와 내년 월드컵을

맞아 우리나라가 관광 대국으로 발돋움하

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대

회에 참가했다"고 말했으며 이규훈 대회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는 많은 내외국인

이 참가해 한국이 관광선진국임을 재확인

하는 자리였다"며 대회의 의의를 강조했

다. 외국인 출전자인 미래산업에서 반도체

기술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프랑스인 로랑

로베르씨는 "평소 마라톤을 좋아해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며 "한국시민들과

함께 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고 참여하게 된 소감을 말했다.

미군으로서 이번 대회에 참여한 8헌병

여단 소속 Alfred Powell 하사는 "평소에

달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한미간의 우호도 다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루 오프를 받을 수 있어 좋다"라고 참

여하게 된 계기를 말했으며 같은 8헌병

여단 본부중대 COMMO 소속 카투사 최형

욱 일병은 "평소에 부대원들 중 높은 PT

점수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날 마라톤 대회 하프코스에서는 일

본 마라톤 선수인 나까다 다까시가 1시

간 10분 14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

다. 여자부 하프마라톤에서는 미국의 켈리

도락, 10km는 남자부 여희권, 여자부 심

인숙, 5km에서는 장영기, 김순덕 씨가 각

각 부문별 우승을 차지했다.

이른 새벽부터 조화를 든 참배객의 행

렬이 이어진 이곳 현충원에는 작은 태극기

들이 꽂혀 있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오열하

는 소복 차림의 전몰군경 유족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 숙연한 분위기였다. 수많은

사회단체 인사, 학생 장병들은 무연고 묘

소를 찾아 헌화한 뒤 풀을 뽑기도 했다.

이날 동작동 국립현충원에는 하루 동안

24만 여명의 유족과 시민, 학생이 묘소를

찾아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었다.

그밖에 현충일 관련 다채로운 문화행사

가 전국각지에서 열렸다. 어린이들에게 평

화의 소중함과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행사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초등

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나

라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가 현충일 오

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며

전통 무예 시연과 특전사 태권도 시범, 한

미 군악대 연주, 국군 의장 시범 행사도 있

었다. 또한 전쟁기념관에서는 12일까지

서울미술협회 주관으로 11개국 153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제6회 서울평화미

술제」가 열려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세

계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세계 예술가

들의 희망이 펼쳐진다. 또 5~7일 전사자

명비가 있는 회랑에서 국내 유명 꽃작가

300여명이 참가한 「호국선열추모 꽃 작

품 헌화전」이 열리고, 30일과 7월 1일

에는 국내 서바이블게임 동호회인들의 축

제인 「밀리터리 소장품 전시회」가 개

최될 예정이다.

현충일 행사 1면에 이어...

새 Headgear가 장병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각 부대 supply room과 CIF에서는

올 6월 14일에 있을 225주년 육군창군

기념일행사를 앞두고 각 부대 장병들에게

검은색 베레모를 지난 5월말부터 지급하

기 시작했다.

올해 6월 14일, 전 미 육군은 기존의

소프트 캡에서 베레모로 정식 교체를 한

다. 지난해 10월, 미 육군참모총장인 Eric

K. Shinseki대장이 발표한 지시사항에 의

거하여 공수부대, 레인저부대와 특수부대

를 제외한 모든 미 육군의 장교, 부사관과

사병들은 앞으로 검은색 베레모를 착용하

게된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의 베레모 확보가

부족한 관계로 주한미군에 대한 베레모 수

급이 아직 원활하지 못하지만 관계자에 의

하면 창군기념행사 전까지 모든 미 8군

장병들은 베레모 하나씩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원래 정식으로 개인 당 2개

의 베레모가 지급되어야 한다.

베레모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는 unit

crest는 현재 수량부족으로 아직까지 지

급을 개시하지 않았지만 곧 지급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새로 지급 중인 베레모는 검은색모자에

하늘색 방패모양의 flash로 통일되어있다.

하늘색바탕에 13개의 별무늬가 있는 flash

는 기간은 두고 차차 각 부대 고유 flash 또

는 patch로 대체될 예정이다. 장교들은

flash 중앙에 계급장을 달고 사병들은 소속

부대 unit crest를 부착하게 된다(후일 각

부대 고유 Insignia로 대체된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베레모가 각 부대에 지급되자

부대들은 이미 베레모 관리와 착용 법에

대한 Sergeant's Time training 또는 별도

의 교육훈련을 추진 시행 중이다.

베레모 지급시 주의 해야할 점

 - 베레모 크기 수치는 소프트 캡 수치

와 동일하지 않는다.

 - 베레모 지급 시 항상 시범 착용하여

맞는 수치로 지급 받아야 한다.

착용시 주의 해야할 점

 - 베레모 뒷부분 리본을 묶은 뒤 끈

정리를 해야 한다.

 - 여백의 리본은 제거하거나 베레모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안으로 접어 넣는

다.

 - 베레모는 BDU와 함께 Garrison 근

무 시 착용이 가능하나 야외작업, 훈련

또는 근무 시 soft cap이나 kevlar로 대

체한다.

올바른 착용 법

 - 양 눈썹위로 약 1인치 눈과 평행하

게 착용한다.

 - Flash는 왼쪽 눈 바로 위로 위치하

도록 착용.

 - 여백의 천은 오른쪽으로 빗겨 넘어

오른쪽 귀에 닿도록 한다. 단, 귀를 반 이

상 가리지 않아야 한다.

 - Flash 표면에 장교는 계급장을, 부

사관과 사병들은 고유부대 Insignia를 부

착한다.

미 육군 베레모 지급

일병 박준영

상병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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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들의 한마디

 베레모 착용에 대해...

Learning News&English With...

CURRENT
HEADLINES

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쭉

써오던 BDU캡 대신에 베레모를 쓰게 되

었다. 새로운 베레모를 받아 들고서 한 번

시험삼아 써보았는데 생각보다 모양새가

잘 나지 않았다. 전에는 구겨지는 것에 상

관없이 대충 쓰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항

상 거울 보고 제대로 쓰고 다녀야 할 것 같

다. 베레모 착용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들

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중

요한 것은 군인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

는 변치 않는 마음이 아닌가 한다.

94헌병대대 본부중대 s-2

병장 장성욱

 94헌병대대 본부중대 Operations

 상병 정진홍

베레모는 특수한 부대만 쓰는 것이 전

례였는데 비록 다른 색으로 구분을 했다지

만 예전에 구겨쓰던 BDU캡과는 사뭇 그

느낌이 다르다. 모자하나 쓰는 데도 거울

을 보며 모양새에 신경을 써야하는 불편함

은 있지만 대다수 사병들이 베레모 착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듯하

다.  의미있는 베레모를 쓰게 된 만큼 남은

군생활도 군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지니

며 열심히 생활해야 할 것이다.

베레모를 처음 지급 받을 땐, 약간의

흥분과 기대를 가졌다. 베레모는 공수부대

나 레인저들만이 가지는 특수한 자신감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이런 기분이 들

었던 것 같다. 허나 막상 새 Head Gear를

써보니, 뭔지 모르는 어색함을 느낄 수 있

었다. 한복과 중절모라고 할까? 그러나 베

레모든지 소프트 캡이든지간에 자신의 역

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멋

진 이가 되기를...

94헌병대대 본부중대

병장 이현우

94헌병대대 본부중대

일병 황윤하

처음 베레모를 보았을 때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군인들과는 다른 군복이나 모자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

상한 베레모라니...그런데 받이 보니

얼굴이 까만 나에게는 오히려 베레모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지금은 좋다

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여름에는 조

금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새로

운 변화에도 빨리 적응하는 것이 진정

한 군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Water crisis looms for much of

world

loom: 떠오르다, 불안하게 나타나다

해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물부

족 사태

Pesticides, fertilizers and solvents

poison some aquifers far below the

surface

aquifer: 대수층 (지하수를 내장한

침투성 지층)

해석: 지표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대

수층을 일부 파괴하고 있는 살충제,

비료를 비롯한 그 외 약들

Even the Americans are eschewing

Hollywood-style happy-enders

eschew: 삼가다, 회피하다, 피하다

해석: 미국인들조차 헐리우드식 해

피엔딩을 피하는 중

Moviegoers with a penchant for

pure escapism need not despair

escapism: 현실 도피

해석: 실망할 필요 없는 순수한 현실

도피 경향을 지닌 영화팬

The pope's visit to Syria has also brought

him into the riptides of Arab-Israeli

rivalries

riptide: 조류의 충돌에 의한 격량 수역

해석: 시리아 방문으로 아랍인과 이스라엘

인 사이의 적대의식에 휘말리게 된 교황

Arroyo Moves to Thwart Uprising

thwart: 훼방놓다, 방해하다

해석: 폭동 진압 조치를 내린 아로요 대통

령

The animal husbandry expert who

extracted the samples under contract

with the Agriculture Ministry

animal husbandry: 축산학

extract: 추출하다

해석: 농업부와의 계약하에 표본을 추출한

축산 전문가

Nitrogen tanks hold enough Miura semen

to inseminate 1,000 cows

inseminate: 수정시키다, 임신시키다

semen: 정액

해석: 1000마리의 소를 임신시킬 수 있을

만큼의 미우라종 정액을 보유한 질소탱크

The bulls on deposit so far

on deposit: 저축하여, 예치하여

해석: 지금까지 예치되어있는 소

Kim made the comments during a

meeting with officials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Tripartite Commission: 노사정 위원회

해석: 노사정 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자리에

서 이같이 언급한 김장관

Companies balked at the system

balk at: 망설이다, 방해하다, 좌절시키다

해석: 그 시스템의 도입을 막고 있는 회사

측

Vice chief of a mortuary at the 8th U.S.

Army garrison in Yongsan, Seoul

mortuary: 영안실

해석: 미8군 용산 기지의 영안실 부소장

Seeking to have primary jurisdiction

over the case

jurisdiction: 관할권

해석: 본 사건에 대한 우선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The USFK asked the government to

suspend the indictment of McFarland

indictment: 기소

해석: 정부에 맥팔란드씨에 대한 기소

유예를 요청한 주한미군

Immediately evoking fierce protests

from civic groups

evoke: 자아내다, 불러내다

해석: 시민단체의 격렬한 항의를 즉각

적으로 자아내기

The government plans to approve the

amendment in a Cabinet meeting

amendment: 개정, 수정

해석: 국무회의에서의 개정승인을 바라

는 정부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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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Eagle. 낯설지도 모를 이름이다. Cp.

Long인근에 위치한 조그마한 Cp. Eagle.

그래서였을까. 출발도 하기전부터 찾아가

다 헤매면 어쩔가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

만 원주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보이는 Cp.

Eagle과 Cp. Long의 표지판을 보고서 왠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결국 힘들이지 않고 쉽게 캠프를 찾을 수

있었지만 Cp. Eagle은 상당히 외진 곳에 있

었고 규모 역시 크지 않은 곳이었다.

이곳 Cp. Eagle 위치한 미 6항공여단 1

대대는 원래 말을 타고 이동하며 전투를 벌

이는 기병대를 시조로 하고 있다. 그러한

전통을 따라 올해에도 6월 7일에 있는 대대

장 교체식인 CoC(Change of Command) 때

에 실제로 말을 타고 행진을 하는 의식을

갖는다. 지금은 그 말들이 Apachi 헬기들도

대체되었다. Air-field에 정열해 있는 헬기

들을 보면 멋있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Cp. Eagle에 위치한 미 6기갑 항공여단

1대대(1st SQUADRON, 6th UNITED

STATES CAVALRY)는 1989년 7월 코브라

헬기를 주요 장비로 한 미 17항공여단 5-

501 대대로 창설되었다. 그 후 1993년 코

브라 부대가 해체된 후 부대 해체 및 재창

설 준비 기간을 거쳐 1994년 4월 아파치 헬

기로 부대가 재편성된 후 1996년 7월부터

지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 6항공여단의 본부는 평택에 있으며

Cp.Eagle에는 6항공여단 1대대와 그를 지

원하는 194정비대대소속 G Co.가 있다. 이

곳에서는 보통 중대를 Troop, 부대원은

Trooper라고 부르며 본부중대(HHT)를 비

롯해 A, B, C, D Troop과 G Co.가 위치해

있다.

HHT는 서포트 중심의 중대로 총 네 개

의 Pl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st Plt.

은 대대 행정업무, 메딕, 채플린 등을 담당

하고 2nd Plt은  Orderly, Supply, NBC,

COMMO, D-FAC을 담당하고 있으며 3rd

Plt.의 경우에는 Mortor Pool, 4th Plt.에는

Ⅲ/Ⅴ(주유담당, 화약관리 섹션)를 담당한

다. <Cp. Eagle에는 Golf Co. 와 1 Squad-

ron 밖에 없기 때문에 그둘이 D-FAC을 공

동으로 운영한다.> HHT는 서포팅이 주요

성격인 중대(Troop)이므로 작전시 S-3,

NBC, COMMO, Motorpool, Ⅲ/

Ⅴ 등 중대 전체가 헬기의 주변

경계, 작전 통제, 화생방, 헬기

와 TOC사이의 통신, 작전지까

지의 지상병력 이동, 헬기 및 차

량의 주유 등 제반 모든 사항을

지원하고 통제한다.

A, B, C troop은 실제 헬기를

갖고 있는 작전수행 중대이다.

각 중대마다 8대의 헬기, 즉 총

24대의 아파치 헬기(AH-64A)가

있다. HQ Plt. 은 Orderly, Sup-

ply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At-

tack Plt.은 공격조의 역할, Scout

Plt.음 첨병조의 역할을 하며 그

두 Plt.에는 각각 네 대의 헬기가

있다. (30명 근무) 그 외에 정비

관련 중대인 D troop이 있다. line

troop은 Orderly Room과 Sup-

ply Room이 있다. 대대에는 총 300명이 배

치되어 있다.

6항공여단 1대대는 군산, 포항, 충주,

속초 등지로 이동해서 훈련을 한다. 포천 2

사단에 있는 MPRC로 이동해 Gunnery(사

격)훈련을 실시하며 10월에는 포항으로

Foal Eagle을 간다. 2사단 못지 않게 야외

훈련이 많으며 훈련 중 이들의 미션은 전시

에 헬기가 가는 전투지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수

원에 있는 6항공여단 산하의 패트리어트 미

사일부대가 (143ADA) 대신 부대를 방어하

1. 헬기 안에서 라디오 체크 중인

일병 박성욱과 Sgt. Adam W. Dillon

2. 6항공여단 본부중대원들과 대

대장 Ronald D. Tuggle 중령

3. 험비 안에서 라디오 체크 중인

병장 신웅조와 일병 백종건

4. 헬기 내부 점검 중인 병장 조

성운과 Pvt. Neil Torrez

5. 부품 Inventory 중인 병장 문

상웅, 일병 정현재, Spc. Gordon

Fayette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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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평시에 미 6항공여단 1대대는 자체 공

중 기동 훈련과 한미 연합작전 임무를 수행

하게 된다. 전시에는 전쟁준비 상태로 전환

및 예상 집결지로의 이동과 점령, 한미연합

군의 작전간 측방경계 임무 수행, 종심 작

전시 적 후방 공격, 그리고 적 탱크 및 기계

화 부대 공격 및 섬멸 임무를 수행한다.

Cp. Eagle은 부대가 소규모이다 보니 부

대시설이 타부대에 비해 적은 편이다. 실내

수영장과 Weight Training 시설이 훌륭한

반면 극장, 도서관, Rec. Center, PX 등의

시설이 없다. 그래서 Cp. Long으로 이동해

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여가시간에는 부대밖으로 나

가기보다는 저녁에 카투사끼리 모여서 운

동을 한다. 이것의 결과로 AreaⅢ 카투사

농구리그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6항공여단 1대대가 이곳에 생기기 이전

에는 5-501 코브라 부대가 있었다. 그 때

는 2사단 소속이었는데 96년도에 아팟치

헬기로 바뀌면서 카투사들은 AreaⅢ 소속

이 됐다. 하지만 6Cav. 자체는 미8군 바로

아래 있다.

PT는 중대별로 6시에 하는 곳과 6시 반

에 하는 곳이 있다. 보통 러닝을 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서 마을을 돌고 온다. PT스코

어는 선임병장의 경우 374점이다. Line

Troop의 경우 50%가 PT마스터일 정도로

타이트한 PT를 또한 자랑한다.

 일주일 업무가 끝난 후 다시 돌아오는

월요일날은 본부중대 같은 경우 오전에 Mo-

tor Stable(차량정비)이 있다. 수요일날 오

후 1시부터 3시까지 정훈교육을 하고 그 후

2시간 정도 영어교육을 한다. 영어교육 교

관을 미군교관과 장교부인이 맡고 있다.

Sergeant's Time은 소대별로 하고 있

다. 업무와 관련된 것을 다룰 때도 있고 CTT

를 다룰 때도 있다. Sergeant's Time같은

경우에는 다음 Quarter로 넘어가기 전에 다

음 Quarter에 대한 Sergeant's Time스케줄

을 다 짜게 된다. 그러면 각 소대가 주어진

할당량을 맡아 진행하게 되는 방식이다.

Line Troop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헬기관련 정비 Sergeant's Time을 진행한

다. 중대별로 성격이 워낙 다르다 보니 차

이가 있다.

D troop는

헬기의 부품조

립 및 수리, 장

비관리를 맡는

정비 중대로

HQ Plt.은 중대

장과 중대비행

안전장교와

TRNG ROOM,

Supply, Tech

Supply, ALSE

( 비행구명장

비)에 근무하

는 행정, 보급

관련의 카투사

5명이 있다.

ARMT PLT은

헬기 전자장비

보수유지를,

MAINT PLT의

경우는 헬기

기계와 장비의

보수 유지,

SHOPS PLT는

헬기의 BODY(몸체)의 보수, 유지업무를 맡

고 있다.

각 A, B, C troop은 30명 안팎이고, 본부

중대 경우는 150-200명이고 정비중대도

100명이 근무한다. LINE은 조종사가 장교

이므로 Warrant Officer같은 장교 위주이고

일반사병은 정비병, Orderly Room, Sup-

ply Room 에서 근무하고 있다.

훈련 갔다와서 훈련에 관해 AAR하고 뒷

풀이겸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장교막사 Day

Room같은 곳에서 간단하게 파티를 벌인다

던가 누구 진급식, 생일 등이 있을 때에도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JSA투어와 전쟁기

념관 투어, 또 강원도가 가깝기 때문에 겨

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스키장에 함께 놀

러가면서 친목을 다진다.

전체 카투사 30명 중 PLDC를 다녀온 사

람이 3명이 있고 한 명이 현재 그곳에 있으

며 또다른 한 명이 준비중이다.

패스는 전체 부대원중 20%의 비율만 받

을 수 있다. 원래 춘천 Cp. Page에 있었던

아파치 헬기가 롱보우로 바뀌면서 미국으

로 돌아간 후 그쪽의 미션이 이 부대로 많

이 오게 되었다.

그 이후로 패스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

작하면서 패스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훈련을 나갈 경우 1/6Cav D-Fac이 따

라가게 된다. 그럴 경우 부대의 D-Fac은

골프중대가 반반씩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

담한다. 휴일날 D-Fac이 종종 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Cp. Long으로 가는 셔틀

버스를 타고 가서 그쪽 디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영어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

다. 6시부터 시작해서 2,3시간동안 실시하

며 장교반과 하사관반으로 이루어져 진행

되는데 장교반은 대대장이 하사관반은 SGM

가 가르친다. 그 외에 미군장교와의 체육활

동이 있으며 한국군 전투비행단장을 방문

하기도 한다. 이는 원래 중대장이 시작한

것이 활성화된 것으로 6명씩 팀을 짜서 가

게 된다. 헬기부대인 511항공대대와 계속

교류를 갖고 있다.

헬기 안에서의 Radio Check업무를 맡고

있는 박성욱 일병은 "카투사끼리 운동을 많

이 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군생활을 하

는 동안 느끼는 것이 있다면 미군들을 상대

하면서 일하면서 저 같은 경우 파일럿인 장

교들과 지내다보니 미군들의 주된 생각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미국과 미군을 이끌어

가는 지를 곁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미 6기갑 항공여단 1대대 김병수 선임병

장은 "캠프도 상당히 외진 곳에 있고 훈련

도 비교적 자주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부대에 비해 힘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

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대원들과 더

친밀해지고 단합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다”라고 전하며 6항공여단 1대대 부대원

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일병 박준영

카투사 신문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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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C/J LOTS

지난 6월 5일, 포항 칠포 해안에서 한미

연합/합동 해안 양륙 군수지원 훈련이 공식

적으로 막을 내렸다.

전시상황에서 마땅한 항만시설을 갖추

지 못한 해안 가에 군수지원 임무를 실행해

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포항 인근의 칠포와 용한

바닷가에 약 1,500여명의 한국과 미국 각

지에서 모인 한미장병들이 지난 5일 첫 한

미합동 해안 양륙 군수지원 훈련(Combined

and Joint Logistics Over The Shore, 이하

C/JLOTS)을 훌륭하게 완수하였다.

"이번이 저희가 C/JLOTS작전을 처음으

로 한국에서 실행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훈

련으로 인하여 저희는 많은 경험을 쌓게 되

었습니다"라며 이번 연합작전 지휘관 Jack

C. Stultz준장은 말했다.

C/JLOTS훈련은 다음과 같은

단계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훈련은 지난 4월 기동대

의 장비를 실은 2대의 지원선의

칠포 해안으로의 파견으로 시작

되었다. 미군 병사들은 수송기

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견되었다.

이 단계는 5월 10일까지 지속되

었다.

다음 단계는 작전 지 내 건설

단계로 역시 4월에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 두 함정은 건설장

비를 하역하고 약 1500명이 사

용할 임시캠프가 완성시켰다. 추

가적으로 해안 준비과정과 부둣길, 부두 건

설과정이 5월 31일부로 완료되었다.

실질적 훈련진행단계인 C/JLOTS 작전

은 6월 1일 시작되어 5일까지 계속된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유류 및 여러 화물들의 하

역이 이루어진다. 그 후 소형 양륙 함정을

이용해 콘테이너 화물들을 해안으로 옮기

고, 화물을 작전 지구로 옮기기 위해 배치

하게 된다.

최종 단계는 6월6일과 7월 19일 사이에

이루어질 복귀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베이

스 캠프를 철수할 것이고, 화물들은 다시

수송선에 싣게 된다.

"(저희는) 이번 작전을 통하여 한국군과

연계하여 아무 항만시설이 없는 해안 가에

서 군수지원작전을 훌륭하게 완수하였습니

다. 또한 이번 합동작전으로 인하여 한국군

과 보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훗날에 있을

유사한 작전에 대비한

노하우와 대비능력을 키

우게 되었습니다. 이 같

은 훈련은 미래에 있을

전시는 물론 평시 대민

구호작전에 대비한 실전

적인 경험을 쌓게 하고

앞으로 한국군과 계속

있을 C/JLOTS작전에 대

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Stultz준장은 덧붙였다.

이 같은 한미협조체제는 작전의 여러 부

분에서 목격이 되었다. 지휘부를 비롯하여,

참모부, 보안경비, 중장비 운영, 심지어는

식당 운영에서까지.

실질적인 5일의 훈련기간 동안 이루어

진 주요 작전은 다음과 같다.

주요작전 장소는 코드명 RED beach. 장

비가 이곳에 도착하면 제 위치로 배치된 후

최종 목적지를 향해 운송된다. 화물은 소형

함정을 이용하여 고정식 부두, 이동식 부두

또는 직접 해안을 통해 옮겨지게 된다. 일

반 화물은 실제 이렇게 해변으로 옮겨진다.

유류는 연해연료분배시스템(OPDS)울 통

해 공급된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수송

선에서 해저로 이어진 케이블이다. 이 케이

블은 해변에 있는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C/JLOTS 참가 미 해군병력 지휘관인

Kenneth Butrym대령은 이번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 합동훈련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

운 작전입니다. 모든 일이 평소보다 더 시

간이 걸렸습니다. 주된 이유는 상호 통신내

용의 통역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

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미양국군의 자신감을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작전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우

리가 일궈낸 업적에 대해 자랑스럽습니다"

라며 Butrym대령은 말했다.

작전 지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ELCAS

라는 수상 부두였다. 미국 본토 외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된 이 수상부두는 단 10여 일

만에 한국 육군의 보조를 통해 미 해군수병

들에 의하여 조립되었다. 부두가 없는 작전

지에서 이 수상부두는 하루 24시간 기후에

영향받지 않는 훌륭한 부두 역할을 맡았

다.

기상 악천후 시 일반 작전에 사용되는

소형 해안양륙함들은 전복될 위험부담 때

문에 작전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돌발 상황은 해안 양륙 군수지원작전

시간을 늦추기 때문에 작은 태풍조차 견뎌

내는 ELCAS가 기상변화를 대비해 꼭 필요

하게 된다.

해안 양륙수송은 많은 연료을 소모하는

작전이다. 이리하여 충분한 연료공급은 이

작전의 열쇠이다. C/JLOTS를 위하여 미 육

해군은 OPDS와 IPDS같은 연료분배시스템

을 설치 가동하였다. 이번 작전에서는 훈

련용도로 연료를 대신하여 약 3백만 갤론

의 식수를 지상에 공급하였다. 작전 지에

공급된 이 막대한 식수는 작전 지에서 소모

된 양을 제외하고 칠포 해안 인근 농가에

인도주의적 차원에 공급해주었다. 마침 가

뭄에 고생하고 있었던 인근농가들에게 다

행한 일 이였다. 여기에 더불어 연합군은

대민 지원 차원에서 작전 지 인근 민간숙박

시설을 보수해주고 작전 후 사용되었던 목

자재를 지역공동체에 기증하였다.

어떠한 훈련에서도 가장 핵심 임무는 군

의 보유기술과 능력의 훈련이다. 이번 작

전에 참가한 미 육해군의 가장 값진 교훈은

한국군과의 합동작전경험이다.

"일단 언어장벽과 기본 업무방식의 차

이가 해결되자 한국군 장병들과 일하는 것

이 즐거워졌습니다"라며 미 해군 상급 하

사관 Shane Pott는 말했다.

이 작전에는 많은 인원, 물량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약 1,500명의 한국 육군, 해

군, 해병대 병력 과 미 육해군 병력.

작전병력을 위한 훈련기간 동안의

임시 숙박시설 및 소모품. 길이 1,

200피트, 높이 20피트의 수상부두

를 건설하기 위한 기자재. 약 3백만

갤런의 식수. 작전을 위해 동원된

수많은 한국해군과 미 해군의 수송

선, 양륙함과 경비함정들. 작전 준

비서부터 해체까지의 소요된 약 두

달의 기간(올 7월 중순까지 작전시

설의 해체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이

같이 대규모 물량이 투입된 군수지

원 작전은 한국전 이후 처음일 것이

다.

이번 훈련에서 강조된 점은, C/

JLOTS훈련이 돌발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

행되듯이 이 시스템 역시 인도주의적 작업

과 같은 다른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

다. 이번 작전 하에서는 자연재해를 전제

로 하여 지원작업을 펼치는 훈련이 이루어

졌다. 실제로 이 지역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 같이 이번 작전 기간

동안 연안연료분배시스템(IPDS)을 이용하

여 식수를 공급할 것이다. 일반화물은 옷,

의약품, 차량 등과 같은 지원물자들로 이

루어질 것이다.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과 첫 번째 '연합'

합동 해안 양륙 군수 지원 훈련이라는 점과

한미 양국군이 확고한 동맹관계를 바탕으

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

전이 되었다.

'인생 망가져도 고!'는 인생을 고

스톱 판에 비유, 백수의 나아갈 길

을 역설한다. 자의든 타의든 백수됨

을 기쁘게 생각하라는 게 그의 주

문. 그러고는 자신이나 친구 등속의

경험담을 통해 백수로서의 지당한

행동 전략을 일러준다.살아가는 데

불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면 체면이

나 명예를 던져버리면 아픔을 느끼

는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 그 때문

에 뻔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남는 아픔은 견딜 수 밖에 없

다. 맷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아픔을

덜 느끼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내

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김지룡/ 글로리아

인생 망가져도 고!

웹스닥은 카테고리별 다양한 종

목을 주식 형태로 평가, 사이버 머

니를 이용해 실제 주식시장과 똑같

이 거래하는 웹증권 시장으로서 여

러형태의 주식게임을 통해 재미는

물론 다양한 정보와 실제주식투자

를 배울 수 있는 사이트이다. 3개의

리그로 구성된 웹스닥 게임에 참여

할 수 있는 주식거래와 한층 수준높

은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투자를 하

기위해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투자

정보, 그밖에 기존의 Netpy ya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훨씬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커뮤

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Websdaq

http://www.websdaq.com

카투사 신문 최준영

KORUS SPC.LUNSFORD

상병 김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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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속의  문법

오늘도 딱딱한 문법을 문장 안에서 직접

고쳐볼까요?

The Seoul subway union ending an

eight-day walkout yesterday evening,

giving in to repeats government warnings

of crackdowns and dismissals of striking

worker.

  The end of the subway strike

expected to take the steam out of general

strikes threaten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

militant umbrella labor group, analysts said.

"We have instructed subway workers

to return to their post by 9 a.m. Tuesday,

"  Yoo Byong-hong, a KCTU spokesman,

told reporters at Myongdong Cathedral,

which has serve as the base camp for

striking workers.  The subway union is a

member of the KCTU.

1) The Seoul subway union ending   :

문맥상 과거형 동사가 필요하군요  (  ?

ended)

2)  repeats government warnings  : 문

맥상 “정부의 반복된 경고”라는 표현

이 필요합니다. (? repeated)

3) of striking worker.   : 혼자서 스트라

이크를 할 수 없겠죠?  (?workers)

4) strike expected   :  문맥상 수동형이

필요합니다. (?is expected)

5) to return to their post  : 복수형 소유

격 인their 뒤에는 복수형 명사가 와야지

요. (? posts)

6) which has serve   : 현재완료 형은

has served 입니다. (?served)

주요 어휘:

1) Seoul subway union:  서울 지하철

노조

2) walkout:  동맹 파업 (labor strike)

3) give in:  굴복하다, 양보하다, (싸움,

논쟁을) 그만두다

            (= abandon a claim, fight, or

argument; yield)

4) government warnings of crackdowns

and dismissals:  정부의 단속과 해고 경고

5) take the steam out of:  열기를 가라

앉히다, 진정시키다.

   cf. let(blow) off steam: 울분을 토하

다, 여분의 증기를 빼다

6)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민주 노총

7) militant umbrella labour group: 강성

거대 노동조직.

번역) 서울 지하철 노조는 어제 저녁 파

업 노조원들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단속

과 해고 경고에 굴복해 8일간의 동맹 파업

을 철회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지하철 노조 파업 철

회가 강성 거대 노동 조직인 민주노총의 총

파업 위협을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파업 노조원들의 기지 역할을 했던 명

동 성당에서 민주노총의 유 병홍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지하철 조합원들에게 화요일

오전 9시까지 작업장으로 복귀하라고 지

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노조

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u  C r y  a n d  s c r e am

우리말에 비슷비슷하지만 의미는 정확

히 구별되는 말들이 있지요? 영어도 마찬

가지입니다. 아래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골라 보실까요?

1. When they saw Michael Jackson, they

got excited and began to cry.

2. When the medics tried to move Sgt.

Kim, he shouted in pain.

3. Michael Jordan’s fans didn’t stop

crying out until she left the stage.

4. Surprisingly, though she was angry,

she didn't cry.

5. When my kid sister fell down, she

began to weep.

6. In this situation, I really don't know

whether to cry or laugh.

7. As you know when babies are hungry

they always weep.

8. The Union members screamed "WE

need more money" We need more

money”

cry, shout, scream, cry out, weep의

뜻을 원어로 보시면:

cry:     shout something, the opposite of

laugh

scream :  make a loud , high and

continuous noise

cry out :  make a sudden loud noise

shouts :  speak in very loud voice

weep:   cry quietly,

1. 마이클 잭슨의 팬들이 열광적으로 외

쳤겠지요? 이럴땐 scream을 써야 하지요.

cry는 "도와달라고 소리치다" 또는 "아이

들이 소리 내어울다"의 뜻입니다..When

they saw Michael Jackson, they got excited

and began to scream.

번역) 그들이 마이클잭슨을 봤을 때, 열

광적으로 외쳤다.

2. 사고를 당한 사람이 외치는 외마디

짧은 비명을 지르는 것을 cry out 이라고 하

지요. When the medics tried to move Sgt.

Kim, he cried out in pain.

번역) 위생병들이 부상당한 김병장을 옮

기려할 때 그는 고통스럽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3. 즐거워서 또는 두려움에 지속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scream 이라 합니다.

어린 여학생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이 나올 때 지르는 소리를 scream 이라고

하지요.Michael Jordan's fans didn't stop

screaming until he left the court.

번역) 마이클 조단의 팬들은 그가 농구

장을 떠날때까지 지속적으로 열광했다.

4. 우리나라 여자들은 화날 때 종종 울

지만 특히 미국여자들은 화날 때 잘 울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Surprisingly, though

she was angry, she didn't shouts.

번역) 놀랍게도 그녀는 화가 났지만 소

리를 지르지 않았다.

5. weep은 슬픔에 소리죽여 울다 의 의

미입니다. 한편  cry는 특히 아이들이 아파

서 울다입니다.When my kid sister fell

down, she began to cry .

번역) 내 여동생이 넘어져서 울기 시작

했다.

6. 어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말에도

"오누이"라 하고 하지 "누오이"라고는 하

지않지요? 여어에서도 마찬가지로'laugh or

cry'라고 합니다.In this situation, I really

don't know whether to laugh or cry.

번역) 이 상황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7. 혹시 배고플 때 흐느끼는 애기들이

있나요? As you know when babies are

hungry they always cry.

번역) 아시다시피 애기들은 배고프면 소

리쳐웁니다.

8. The Union members shouted "We

need more money" We need more money"

번역)  조합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소리를 높였다.

Shrek

감독: 앤드류 아담슨, 비키 젠슨

주연: 마이크 마이어스

‘개미’제작진의 새로운 컴퓨

터 에니메이션 판타지. 고독한 삶을

즐기며 사는 초록색 괴물 슈렉의 고

단한 삶을 따라간다. 그렇게 늪지에

서 혼자 멀리 떨어져 사는 슈렉의 집

에 어느날 갑자기 Big Bad Wolf, 아

기돼지 삼형제, Three Blind Mice

와 같은 동화속 주인공들 무리가 침

입한다.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악당

Farquaad 경을 피해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슈렉에게 도움을 구하

기 위해서 온 것이다.

2. 처음처럼/성시경

3. 좋은 사람/토이

4. 백전무패/클릭비

5. Special Night/양파

6. 사랑하니까/문차일드

7. 미안해요/김건모

8. Good Life/드렁큰 타이거

9. I’ll be there/이브

10. 끝/싸이

11. 아름다운 날들/장혜진

12. Persian Black Hole/HOT

13. 먼곳에서/박효신

14. 약속/ZERO

15. 하루/ 김범수

당신

핑클



안  녕  하  세  요

일병 박준영

 김민경
Miss KOREA

眞진 2001

'In the most beautiful time of your life,

let your beauty shine'

올해 최고의 미인으로 뽑힌 7명을 만

났다. 지난 5월 27일에 있었던 '2001 미

스코리아 선발대회' 수상자 전원을 인터

뷰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TV에서의

모습보다 실물이 더 예쁘다는 사실이

다. 안녕하세요 특집 2001 미스코리아

와의 만남 그 첫 번째로 작년 김사랑

양의 왕관을 이어받은 진 김민경 양

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상한 후 주

위 사람들의 반응

대회 출전하면

서 학교에 나오지

못했어요. 서울지역

예선에서 선이 되고

난 후에 친구들한테 말

을 꺼냈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 배신자라고 놀리기도 했죠.

대회 끝난 후에 다들 놀라서 저한

테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부모님의 너무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연극영화과에 지원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1년 동안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려고 했지

만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

서 앞으로 연극 등에 더 열심히 참여하려

고 해요.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사교성이 좋

아서 제가 먼저 말을 걸고 접근하는 편이

에요. 예를 들어 학기

초 같은 경우 '너 어

느 학교 나왔어?'하

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붙였죠.

-최근 이영자

의 살빼기 사건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대부분의 여성

이 날씬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예뻐지려

고 했는데 처음부터 사실

을 알리고 나왔으면 이렇

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안타까

워요.

-자기만의 다이어트법, 몸매관리법?

저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삼겹살

두 근에 밥 두 그릇 먹을 때도 있을 정도로

먹는 것을 좋아하고 많이 먹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몸무게가 얼마이

냐 보다 자기가 어느 부위에 특히 살이 찌

는가 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볼살

이 찌는 편이기 때문에 볼

을 살짝 쳐가며 운동을 하

거든요. 다리에 유난히 살

이 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은 다리운동을 특별히 해주

면서 살을 빼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해요. 먹는 양의 조

절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 어느 부위가 많이

찌고 어떤 것을 먹었을

때 살이 찌는지를 잘

따져보고 자기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역시

도움이 되고요.

-피부관리법

저는 여지껏 특별한

피부트러블이 없었어

요. 지금도 간단히 스

킨로션만 사용하고 있

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늙어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꿈이 연기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맡고 싶은 배역?

악역을 해보고 싶어요. 연기를 어

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착한 역은

비교적 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요.

반면에 악역은 시청자들이 봤을 때 남

들이 너무 밉다고 할 정도로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배우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좋아

해요. 저희 학교 선배이신 한석

규 선배님을 좋아합니다. 보는

사람이 극중 인물이 된 듯한 느

낌을 가질 수 있게 연기를 하시

는 것 같아요.

-대회 우승으로 받은 상금은

어디에 쓸 생각인지?

아직 고스란히 통장에 있어

요. 미스코리아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상금을 타면 불우한 이

웃을 돕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번에 꽃

동네를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 고등

학교 때까지 제 삶에 만족을 못

하면서 화냈던 적이 있었거든

요. 상금 전부를 기증할 수는 없

지만 꽃동네에 찾아가서 3분의

1정도는 꼭 그곳에 기부할 생각

입니다. 남은 돈은 저를 여태껏

예쁘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드릴 생각이고요.

-자신의 꿈인 연기자와 미스코리아 입

상과의 관계

저는 연기자를 급하게 할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 후에 어

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연기자가 됐을

때 비로소 활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

스코리아는 나이 들어서는 하기 힘들잖아

요. 지금이 저에게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

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 외에 집안에 미스코리아 출신이

있는지

저희 올케언니가 97년도 미스코리아

미에 뽑힌 적이 있어요.

-이상형 남자 스타일

첫인상이 중요하고요. 남들에게는 과묵

하고 무뚝뚝하지만 저에게만은 애교도 떨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랑 성격이 너무 똑같아도 안 되고

적당히 맞아야겠죠. 외모로는 원

빈 씨.

-앞으로 계획

미스 코리아로 활동하면서 1

년 동안 열심히 자기관리 철저히

하고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국제

대회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홍보

해서 2002년 월드컵에 도움이 되

고 싶습니다. 또 저보다 못한 사

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주고 싶어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같은 과 선배 중에서 평택에서

근무하는 카투사가 있어요. 카투

사는 다른 군인들에 비해 육체적

으로 편한 것 같아요. 전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또

주말에는 외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럴 만한 능력이

되셔서 시험보고 가신 것이지만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는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만큼 더 열심히 군

복무하시기를 바랍니다.

Profile

이름 : 김민경

생년월일: 1981년 8월 10일

키: 168cm

몸무게: 48kg

학력: 동국대 연극영상학부 2년

신체: 90-60-91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